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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통 지역 농산물 기업 온라인 판로 개척�하루 1만포 판매고 달성
직매입으로 물류비 및 마케팅 비용 절감해 쿠팡 CPLB 제조 파트너사 지원

2022. 6. 5. 서울 – 쿠팡이 지역 농가와의 자체브랜드(PB)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쿠팡은 쿠팡 뉴스룸을 통해 식품 PB곰곰의 대표 상품 ‘곰곰쌀’의 탄생 배경을 담은 ‘쿠팡 곰곰 쌀! 누가 만드는 지 알고 계신가요?’
를 공개했다. ‘곰곰쌀’은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생산된 신선한 쌀을 직접 선별하고 도정해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다.

곰곰쌀의 생산 협력사인 광복영농조합법인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청주에서 농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충북 대표 향토기업이다.
PB 상품 제조 협력에 대해 광복영농조합법인의 전병순 대표는 “지역을 대표하는 토박이 기업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쿠팡과 함께
온라인 판매에 도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쿠팡이 처음 선보인 PB 곰곰은 ‘곰곰이 생각하다’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전 대표는 “실제로 무려 12번이나 엄격히 쌀을 선별한다”
면서 “그만큼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다”라고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 대표는 “쿠팡과 함께 국내 지역 농산물을 지키고 있다”라며 쿠팡과의 파트너십이 지역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
로나 19로 농업민을 비롯해 지역경제가 크게 타격을 받을 때 ‘곰곰쌀’의 경우 오직 쿠팡에서만 하루 1만 포 이상의 판매고를 올려
지역 농가에 힘이 됐다.

이에 전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었으며, 쿠팡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 쿠팡의 PB 전
문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의 매출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500% 증가하는 등 쿠팡으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곰곰의 신선식품은 복잡한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직매입해 판매자의 경우 재고가 남을 우려 없을뿐더러 고객은 신선한 상품을
생산 직후 바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별도의 물류비 및 홍보 마케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온라인 판매가 처음인 지역 업체의 판
로 개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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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계자는 “전국 곳곳 다양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은 물론 다양한 중소 제조사들이 쿠팡과 함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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